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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erceived usefulness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ols and AI liter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fash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perceived entrepreneurial risk, respectively.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200 local aspiring youth entrepreneurs and analyzed using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with SmartPLS 4.0. The results reveal that AI literacy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whereas perceived usefulness of generative AI tools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n turn, positively affects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I liter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However, no mediating effect is found for perceived usefulness of generative AI tools. In addition, perceived entrepreneurial risk negative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dicating that higher levels of perceived risk weaken the positive effect of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I literacy plays a more decisive role than perceived technological usefulness in shap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enhancing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However, when perceived entrepreneurial risk is high, the positive effect of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iminishes. Th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ombining AI competency development with risk management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polic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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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창업 환경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미지와 텍스트 기반의 생성형 AI 도구는 아이디어 발상, 기획, 시각화, 콘텐츠 개발 등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창업자의 창의적 역량과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는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Thurik et al., 2024; Zahra et al., 2023).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는 대규모 자본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예비창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편, 지역 기반 창업은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화,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의 한계, 정보 접근성 부족, 제도적 지원의 제약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로컬 기반 예비창업자들은 자금 조달, 전문 역량, 시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창업을 망설이거나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경향을 보인다(Fanea-Ivanovici & Baber,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생성형 AI 도구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요구되는 아이디어 구체화와 사업 기획 역량을 보완하고, 시행착오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창업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인식과 심리적 요인이 창업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변수임을 강조해 왔다(Sharma et al., 2026). 특히 창업 자기효능감은 사업 아이디어의 실행 가능성, 문제 해결 능력, 자원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검증되어 왔다(Zhao et al., 2005). 또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은 개인의 통제 인식과 자기효능감을 강화함으로써 창업 관련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Ajzen, 2020; Sharma et al., 2026). 그러나 생성형 AI 도구의 유용성 인식과 AI 리터러시가 창업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 창업 과정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위험 수준, 즉 지각된 창업 리스크는 창업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Douglas & Shepherd, 2002). 자금 부족, 역량에 대한 불안, 시장 및 제도적 불확실성 등은 창업의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Fedakova et al., 2018), 이러한 위험 지각의 정도에 따라 기술 활용이 창업의도로 이어지는 과정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창업 리스크 지각을 AI 활용과 창업 의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최근 연구들은 창업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과 신기술 활용이 창업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였다(Ferreira et al., 2025). 이러한 연구 공백은 특히 창의성과 감성적 가치 창출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패션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패션창업은 기능적 효용을 넘어 시각적 감성, 상징적 의미, 브랜드 스토리텔링과 소비자 정체성 표현이 창업 의사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화산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술 기반 창업과 구별된다(Dalla Chiesa et al., 2024; Iqbal et al., 2025; Ünay & Zehir,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AI 및 창업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기술수용모델(TAM)이나 계획된 행동이론(TPB)에 기반하여 AI의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의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으며(Sharma et al., 2026; Solórzano Solórzano et al., 2024), 이 과정에서 패션창업이나 로컬 기반 청년창업이 직면한 산업적, 지리적 제약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일반 산업 또는 기술 기반 창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Duong, 2025), 자본과 전문 인프라가 부족한 로컬 패션 예비창업자에게 생성형 AI가 단순한 효율화 도구를 넘어 창의적 기획과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핵심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로컬 기반 패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도구 유용성과 AI 리터러시가 창업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지각된 창업 리스크의 조절효과를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로컬 패션창업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고, AI 기반 창업교육 및 지역 창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로컬 청년창업
        청년창업은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고용 문제 완화에 기여하는 주요 동인으로 정의된다(Boateng et al., 2014). 창업(entrepreneurship)은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많은 국가에서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Carree & Thurik, 2010). 특히 창업을 통해 청년층을 공식 경제 부문에 참여시키는 것은 청년 인구를 생산적으로 사회경제 활동에 통합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창업은 개인 간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 경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로컬창업은 해당 지역이 보유한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특성에 깊이 연계되어 있다. 농촌 지역의 긴밀한 공동체적 유대는 창업자에게 정서적 지지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나, 동시에 실패 시 부과되는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이중적 특성이 있다. Gómez-Araujo and Bayon(2017)은 이러한 사회적 낙인이 청년들의 위험 감수 성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창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성공한 창업가(role model)와의 접촉 기회가 제한적인 지역적 환경은 청년들이 창업을 구체적인 진로 대안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한계를 초래한다. 로컬 청년 창업가들이 직면하는 가장 실질적인 장애 요인은 자본과 기술 자원의 부족이다. Boateng et al.(2014)은 이러한 제약을 금융 자본 접근성, 마케팅 역량, 기술적 숙련도의 부족으로 범주화하였다.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청년창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나,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로컬 지역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심화된다. 또한 교육 및 훈련 기회의 지리적 불균형은 청년들이 창업에 요구되는 전문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데 제약을 가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의 이론적 논의는 디지털 기술이 로컬창업이 직면한 지리적, 구조적 제약을 완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Samsudin et al.(2024)은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로컬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 구조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며,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모델은 농촌의 전통적 자원과 첨단 기술의 결합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제시한다. 이는 로컬창업이 지역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즉 로컬 청년창업은 개인의 기업가정신뿐만 아니라 심리적 역량(자기효능감), 사회적 수용성(실패에 대한 관용), 구조적 지원 체계(금융 및 교육), 그리고 기술적 환경(디지털 전환)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로컬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 자금 지원에 국한된 접근을 넘어, 청년들의 심리적 장벽을 완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2. 창업의도와 계획된 행동 이론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 EI)는 개인이 향후 창업 행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주관적 의지로 정의되며, 실제 창업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선행 변수로 일관되게 논의되어 왔다(Solórzano Solórzano et al., 2024; Sharma et al., 2026). 창업이 충동적 선택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인지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도 기반 이론은 창업 연구에서 핵심적인 분석 틀로 활용되어 왔다. 이 가운데 Ajzen(1991)이 제시한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창업의도 형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다양한 창업 맥락에서 그 설명력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어 왔다(Maheshwari, 2025; Setyawati et al., 2023; Tseng et al., 2022). TPB는 창업을 개인의 성향이나 기회 포착의 문제가 아닌, 신념과 인식에 기반한 계획적 행동으로 설명함으로써 창업의도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기존 연구들은 TPB를 활용하여 주로 청년층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의도 형성 요인을 분석해 왔다. Munir et al.(2019)은 TPB의 구성요소들이 선진국보다 신흥국 맥락에서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고하였으며, Alkhalaileh et al.(2023)은 요르단 경영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TPB를 핵심 이론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Aloulou et al.(2024)은 사우디아라비아 청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창업 기회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적 제약을 함께 조명하였다. Al-Mamary and Alraja(2022)는 디지털 창업 맥락에서 TPB를 확장 적용하여, 전통적인 창업의도 연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디지털 환경 특유의 행동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디지털 창업에서 개인의 태도가 기술 기반 사업의 효율성, 확장성, 혁신성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지각된 행동 통제는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기술 이해도, 온라인 자원 접근성과 결합되어 강화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도 TPB가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유효한 이론적 틀로 기능함을 시사하며, 특히 기술 활용 인식과 디지털 역량이 지각된 행동 통제를 매개로 창업의도 형성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PB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 의도는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의해 형성된다(Ajzen, 1991). 그러나 최근 창업의도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과 분석 맥락에 따라 TPB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괄적으로 검증하기보다는, 특정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이론을 선택적으로 응용하는 접근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Sharma et al., 2026). 특히 창업이나 디지털 환경을 다룬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역량과 통제 인식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각된 행동 통제와 개념적으로 밀접한 자기효능감에 주목하고 있다(Solórzano Solórzano et al., 2024; Margaretha et al., 2025). 이러한 연구 흐름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생성형 AI 도구 활용이라는 기술 수용 맥락과 창업 의사 결정 과정을 결합하여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TPB의 구성요소 중 지각된 행동 통제에 해당하는 창업 자기효능감을 핵심 매개 변수로 설정하였다. 반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인식이나 개인적 선호 및 규범적 압력을 반영하는 요인으로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술 활용 역량과 생성형 AI 도구의 유용성이 창업 자기효능감을 통해 창업의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명하는 데에는 연구 목적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여 연구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TPB의 이론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의 창업의도 형성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확장 연구의 관점에 기반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 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생성형 AI 도구 활용 맥락에서 로컬 기반 패션 예비 창업자의 창업의도 형성에 작동하는 핵심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생성형 AI 도구 유용성
        본 연구에서의 생성형 AI 도구는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와 이미지 기반 생성형 AI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사업 아이디어의 구체화, 콘텐츠 기획 및 작성, 디자인 발상과 시각화 등 창업 초기 단계의 핵심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를 의미한다(예: ChatGPT, Midjourney 등). 이러한 생성형 AI 도구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기술 수용과 활용 의도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인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통해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TAM은 Davis(1985)에 의해 제안되고 이후 다수의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된 이론으로(Davis, 1989), 개인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채택하는 과정에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 핵심 신념 요인으로 작용함을 설명한다. 특히 지각된 유용성 (PU)은 특정 기술이 개인의 수행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정보기술 활용 맥락에서 개인의 인식이 행동 의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널리 활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TAM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사용자 수용 과정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로도 적용되고 있으며(Sharma et al., 2026), Hossain and Biswas(2024)는 TAM을 활용하여 AI 기반 쇼핑 플랫폼의 수용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 창업 맥락에서 Abaddi(2024)는 경영학 전공 학생들의 GPT 도구 수용 과정을 검토하고, 이것이 디지털 창업의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생성형 AI 도구 유용성은 TAM의 지각된 유용성과 개념적으로 대응되며, 이는 AI 기술이 창업 준비 및 기획 과정에서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기술의 유용성 인식은 단순한 사용 의도를 넘어 개인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통제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Saif et al., 2024). 따라서 생성형 AI 도구를 유용하다고 인식할수록 창업 관련 과업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 즉, 창업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생성형 AI 도구 유용성은 창업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AI 리터러시
        AI 리터러시는 AI 기술의 기본 원리와 활용 방식을 이해하고,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을 의미한다(Polat et al., 2025). 이는 TAM에서 전제하는 기술 인식 형성의 선행 조건으로 작용하며, 지각된 유용성과 실제 활용 효과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AI 리터러시는 TAM의 외생 변수(external variable)로서 기술 수용 인식의 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인공지능(AI)은 창업 활동 전반을 재구성하고 창업 연구의 방법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Lévesque et al., 2022; Obschonka & Audretsch, 2020). 창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의 디지털 역량과 창업 잠재력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 역시 점차 부각되고 있다(Bachmann et al., 2024).

        AI 리터러시는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창업가가 디지털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부여하는 핵심적 요인이다(Duong, 2025). 이러한 역량은 AI 기술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인공지능 도구를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의 문제 해결과 혁신을 촉진하는 유용한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창업 자기효능감을 강화한다(Imjai et al., 2024). Upadhyay et al.(2022)은 AI 수용이 디지털 창업을 위한 심리적 준비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며, 높은 수준의 리터러시를 보유한 개인은 기술적 통제 인식을 바탕으로 창업 과업 수행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AI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신속성의 증대는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용자의 통제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Margaretha et al., 2025). 결국 AI 리터러시는 단순한 기술 숙련도를 넘어, 자기효능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직렬 매개 경로의 출발점으로서(Duong, 2025), 창업 수행 능력에 대한 인지적 확신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AI 리터러시는 창업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창업 자기효능감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지각된 행동통제는 개인이 행동 수행에 필요한 자원, 역량, 기회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의미한다. 창업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 개념으로 창업 자기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이 적용되어 왔다(Zhao et al., 2005). 창업 자기효능감은 사업 아이디어 발굴, 기획, 문제해결, 자원 확보, 위험 대응 등 창업 전반에 걸친 수행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포함하며,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핵심 매개 변수로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다(Duong, 2025).

        TPB 관점에서 볼 때, 창업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창업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창업의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자금 부족이나 역량에 대한 불안, 환경적 제약이 강하게 인식될 경우 지각된 행동통제는 약화되고, 이는 창업의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아이디어 발굴, 시장 분석, 사업계획 수립 등 창업 초기 단계의 인지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개인의 수행 가능성 인식을 증대시키며, 이는 창업 자기효능감 강화를 통해 지각된 행동통제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창업 자기효능감은 생성형 AI 도구 유용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핵심 매개 변수로 기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AI 리터러시는 ‘할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을 제공하고, 창업 자기효능감은 이를 ‘실행 의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창업 자기효능감은 AI 리터러시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창업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창업 자기효능감은 생성형 AI 도구 유용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5. 창업 자기효능감은 AI 리터러시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5. 지각된 창업 리스크
        본 연구에서는 TPB의 기본 구조를 확장하여,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 즉 지각된 창업 리스크(perceived entrepreneurial risk)를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지적 요인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리스크(risk)는 가장 단순하게는 특정 사건의 발생 확률과 결과가 알려진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정의된다(Paulsen et al., 2012). 지각된 창업 리스크는 개인이 창업 과정에서 인식하는 재무적, 역량적, 시장적, 제도적 불확실성을 의미하며(Fanea-Ivanovici & Baber, 2021), 창업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결정은 리스크를 수반하며, 의사결정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해당 리스크의 크기와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가에 달려 있다(Paulsen et al., 2012). 창업 과정에서 인식되는 위험 수준은 TPB의 기본 구성 요인 간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각된 창업 리스크는 개인이 인식하는 재무적, 역량적, 시장적, 제도적 불확실성을 포함하며, 이는 지각된 행동통제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Forlani & Mullins, 2000).

        TPB 관점에서 창업 리스크 지각은 직접적으로 창업의도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지각된 행동통제나 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즉, 동일한 역량과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개인이 인식하는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창업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로 전환되는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창업 리스크를 창업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 설정하여 TPB를 보다 현실적인 창업 관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즉, 동일한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지니더라도 창업 리스크를 높게 지각하는 개인은 창업의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6. 지각된 창업 리스크는 창업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은 생성형 AI 도구와 AI 리터러시라는 기술적 요인이 창업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지각된 창업 리스크가 조절적 역할을 하는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로컬 기반 예비창업자의 창업 의사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6개의 가설이 설정되었으며,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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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제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활용한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에서의 ‘패션창업’은 의류 및 액세서리 브랜드 창업을 포함하여 뷰티 관련 창업, 패션 서비스형 창업(리폼, 수선, 업사이클링, 스타일링 등), 플랫폼 기반 창업, 패션 교육 서비스, 그리고 패션과 IT · 지속가능성 등이 결합된 융합형 창업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에서의 ‘생성형 AI 도구’는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와 이미지 기반 생성형 AI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업 아이디어 구체화, 콘텐츠 기획 및 작성, 디자인 발상과 시각화 등 창업 초기 단계의 핵심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를 의미하며,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ChatGPT, Midjourney 등과 같은 AI 도구’로 설명하여 제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생성형 AI 도구 유용성, AI 리터러시, 창업 자기효능감, 지각된 창업 리스크, 창업의도의 다섯 개 연구변인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AI 유용성은 Davis(1989)의 기술수용모형(TAM)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AI 리터러시는 AI 기술 이해도 및 활용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Chen and Ifenthaler(2023)와 Korzynski et al.(2023)의 연구를 참고하여 3문항을 구성하였다. 창업 자기효능감은 창업 상황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수행 능력과 문제 해결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 Zhao et al.(2005) 및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4문항을 활용하였다. 지각된 창업 리스크는 창업 과정에서 인식되는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에 대한 지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창업 리스크 인식 연구(Nabi & Liñán, 2013)를 바탕으로 4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의도는 개인이 향후 창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 이론(TPB)에 근거한 선행연구의 문항을 수정하여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포함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부산 · 울산 · 경남을 중심으로 패션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 2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을 참고하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로 설정하였다. 표본은 사전 문항을 통해 패션 관련 창업 관심여부에서 패션 분야 창업 의향이 명확하게 나타난 참여자만을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martPLS 4.0을 활용한 PLS-SEM으로 분석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이용하여 경로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100명(50%)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연령대는 20대가 120명(6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30대가 60명(30%), 40대가 20명(1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에서는 대학 재학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가 168명(84%)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자는 22명(11.0%), 대학원 재학 이상은 10명(5%)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이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임을 보여준다. 현재 직업을 살펴보면, 재직 중인 응답자가 95명(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부생이 47명(23.5%), 구직 중인 응답자가 30명(15%), 자영업자가 21명(10.5%)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수준은 ₩2,000,000~2,990,000이 65명(32.5%)으로 가장 높았으며, ₩1,000,000 미만이 54명(27%), ₩3,000,000~3,990,000이 38명(19%), ₩1,000,000~1,990,000이 30명(15%), ₩4,000,000 이상이 13명(6.5%)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경험 여부에서는 창업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180명(9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창업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0명(10%)으로 나타났다. AI 도구 사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AI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63명(81.5%)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100(50)
          

          
            	Female
            	100(50)
          

          
            	Age
            	20’s
            	120(60)
          

          
            	30’s
            	60(30)
          

          
            	40’s
            	20(10)
          

          
            	Education
            	Completed high school
            	22(11.0)
          

          
            	College enrollment/Bachelor’s degree
            	168(84)
          

          
            	Graduate school or above
            	10(5)
          

          
            	Employment status
            	Employed
            	95(47.5)
          

          
            	Seeking employment
            	30(15)
          

          
            	Self-employed
            	21(10.5)
          

          
            	Undergraduate student
            	47(23.5)
          

          
            	Graduate student
            	2(1.0)
          

          
            	Other
            	5(2.5)
          

          
            	Monthly income
            	Below ₩1,000,000
            	54(27)
          

          
            	₩1,000,000~1,990,000
            	30(15)
          

          
            	₩2,000,000~2,990,000
            	65(32.5)
          

          
            	₩3,000,000~3,990,000
            	38(19)
          

          
            	₩4,000,000 or more
            	13(6.5)
          

          
            	Experience of entrepreneurship
            	Yes
            	20(10)
          

          
            	No
            	180(90)
          

          
            	Experience to use AI tool
            	Yes
            	163(81.5)
          

          
            	No
            	37(18.5)
          

          
            	Total
            	200(100)
          

        

        

      

    

    

  
    
      Ⅵ. 연구결과
      
        1. 측정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본 연구에서 제안한 6개의 가설검증에 앞서 PLS-SEM 분석을 통해 측정 모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된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의 값이 0.732~0.877이었으며, 모두 0.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모든 요인의 CR값은 0.7 이상이었으며, AVE값도 0.5를 넘게 산출하여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인별 크론바하 알파 값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2>.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Constructs
          
          

        

        
          
            
              	Constructs
              	Items
              	Outer
loading
              	Cronbach’s
α
              	CR
              	AVE
            

          
          
            	Generative
AI tool
usefulness
(AIU)
            	AI-generative tools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in developing fashion design ideas and concept.
            	.796
            	.776
            	.856
            	.600
          

          
            	AI-generated outputs can be utilized in the brand and product planning process.
            	.789
          

          
            	AI-generative tools contribute to my creative thinking and expansion of design possibilities.
            	.775
          

          
            	AI-generative tools increase the speed of creating design drafts and mood boards.
            	.732
          

          
            	AI literacy
(AIL)
            	I can compare various AI generative tools (image- and text-based) and select appropriate ones.
            	.854
            	.751
            	.858
            	.669
          

          
            	I understand the basic use of AI generative tools, including prompt writing and parameter adjustment.
            	.837
          

          
            	I can actively apply new technologies and AI tools to entrepreneurship.
            	.760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SE)
            	I am confident that I can secure networks and resources to promote entrepreneurship.
            	.877
            	.884
            	.920
            	.742
          

          
            	I am confident in writing and implementing a new business plan.
            	.872
          

          
            	I believe I have problem-solving abilities in the process of starting a business.
            	.849
          

          
            	I believe I have the ability to commercialize fashion entrepreneurship ideas.
            	.846
          

          
            	Perceived
entrepreneurial
risk
(PER)
            	A lack of information about entrepreneurship makes starting a business risky for me.
            	.847
            	.804
            	.889
            	.667
          

          
            	I am concerned that insufficient design and production capabilities increase the risk of entrepreneurship.
            	.831
          

          
            	I perceive a lack of marketing capabilities as a major risk in entrepreneurship.
            	.812
          

          
            	I perceive a high level of financial risk when considering entrepreneurship.
            	.768
          

          
            	Entrepreneurial
intention
(EI)
            	I consider fashion entrepreneurship as one of my important career choices.
            	.847
            	.778
            	.871
            	.692
          

          
            	I plan to actually start a business in the near future.
            	.853
          

          
            	I have a strong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in the fashion field in the future.
            	.795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Fornell – Larcker 기준을 적용하였다. 각 잠재변수별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과 변수 간 상관계수를 비교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AVE의 제곱근 값이 해당 요인과 다른 요인 간 상관계수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각 구성개념이 서로 충분히 구별됨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판별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Table 3>.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Fornell-Larcker criterion
            

            
              	Variables
              	AIU
              	AIL
              	ESE
              	PER
              	EI
            

          
          
            	AIU
            	.773a
            	 
            	 
            	 
            	 
          

          
            	AIL
            	.381b
            	.818
            	 
            	 
            	 
          

          
            	ESE
            	.356
            	.671
            	.861
            	 
            	 
          

          
            	PER
            	-.301
            	-.428
            	-.502
            	.817
            	 
          

          
            	EI
            	.312
            	.589
            	.669
            	-.548
            	.832
          

        

        
          
            Note. AIU= AI usefulness, AIL=AI literacy, ESE=Entrepreneurial self-efficacy, PER=Perceived entrepreneurial risk, EI=Entrepreneurial intention
          

          
            a Bold numbers represent the square root of the AVE for constructs.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indicate correlation estimate between two constructs.
          

        

        

      

      
        2. 구조모형 평가
        PLS-SEM에서는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내생변수의 설명력(R²)과 예측적 적합도(Q²)를 중심으로 평가한다(Hair et al., 2017). 특히 소비자 행동 연구 분야에서는 내생변수의 R² 값이 .20 이상일 경우 비교적 높은 예측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Hair et al., 2017).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구조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창업 자기효능감의 R² 값은 .46으로 나타나 중간 이상 수준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창업의도의 R2 값은 .52로 도출되어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생성형 AI 도구 유용성과 AI 리터러시가 창업 자기효능감을 통해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Blindfolding 절차를 통해 산출한 예측적 적합도(Q2) 값을 살펴본 결과, 창업 자기효능감(Q2=.31)과 창업의도(Q2=.29) 모두 0보다 큰 양(+)의 값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이 내생변수에 대해 충분한 예측 관련성(predictive relevance)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구조모형에서의 다중공산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든 경로의 VIF 값은 1.00에서 2.57 범위 내로 나타나 기준치를 하회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모형에서는 다중공산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설명력과 예측력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LS-SEM 분석 기준에 따라 적합한 구조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가설검증
        
          1) 직접효과 검증(H1-H3)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생성형 AI 도구 유용성은 창업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H1 기각), AI 도구에 대한 인식적 유용성만으로는 창업 관련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I 리터러시는 창업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β=0.682, p<.001), 창업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0.669, p<.001). 이는 창업 수행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H2와 H3은 채택되었다<Table 4>.

          
            <Table 4> 
				
            

            
              Direct path coefficients for PLS-SEM
            
            

          

          
            
              
                	Hypothesis
                	Direct path
                	
                  β
                
                	S.E.
                	
                  t
                
                	Result
              

            
            
              	H1
              	AIU→ESE
              	-.030
              	.059
              	.511
              	Rejected
            

            
              	H2
              	AIL→ESE
              	.682
              	.050
              	13.659***
              	Supported
            

            
              	H3
              	ESE→EI
              	.669
              	.046
              	14.135***
              	Supported
            

          

          
            
              ***p<.001
            

            
              AIU=AI usefulness, AIL=AI literacy, ESE=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I=Entrepreneurial intention
            

          

          

        

      

      
        2. 매개효과 검증(H4-H5)
        본 연구에서는 AI 유용성과 AI 리터러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으로 분석하였다(Table 5). 분석 결과, 생성형 AI 도구 유용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H4는 기각되었다. 반면, AI 리터러시는 창업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456, p<.001), 이에 H5는 채택되었다. 이는 AI 리터러시가 개인의 창업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고, 이러한 심리적 자신감이 다시 창업의도로 전이되는 간접 경로가 유의하게 작동함을 의미한다. 즉 AI 리터러시가 창업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지만, 생성형 AI 도구의 유용성 인식은 창업 자기효능감 형성이나 창업의도 촉진으로 이어지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Table 5> 
				
          

          
            Mediation Effects
          
          

        

        
          
            
              	Hypothesis
              	Direct path
              	
                β
              
              	S.E.
              	
                t
              
              	Result
            

          
          
            	H4
            	AIU→ESE→EI
            	-.020
            	.039
            	.515
            	Rejected
          

          
            	H5
            	AIL→ESE→EI
            	.456
            	.055
            	8.333***
            	Supported
          

        

        
          
            *** p<.001
          

        

        

        생성형 AI 도구 유용성이 창업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H1, H4 기각)는 기존 기술수용모델(TAM) 중심의 논의와 차별화되는 본 연구만의 중요한 발견이다. 일반적으로 기술의 유용성 인식이 행동의도를 높인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달리, 로컬 패션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도구가 ‘유용하다’는 인지적 평가만으로 창업에 대한 내적 확신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도구에 대한 인식과 실제 운용 역량 사이의 괴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Samsudin et al.(2024)은 디지털 기술이 로컬창업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한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는 단순히 기술의 가치를 인지하는 수준만으로는 로컬창업자가 직면한 ‘심리적 장벽’을 허물기에 역부족임을 규명하였다. 또한, AI 리터러시가 창업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결과는 로컬창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변수가 도구 자체가 아닌 사용자의 역량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계획된 행동 이론(TPB)에서 강조하는 ‘인지된 행동 제어력’이 외부 도구의 성능이 아닌 개인이 해당 도구를 다스릴 수 있는 ‘운용 능력’에서 기인한다는 Bouichou et al.(2021)의 논의를 뒷받침한다. 즉 로컬 패션창업에서 도구의 유용성 인식(Usefulness)보다 사용자의 실질적 역량(Literacy)이 창업 의사결정에 유효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3. 조절효과 검증(H6)
        창업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창업 리스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창업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창업 리스크의 상호작용항 (ESE×PER)을 포함한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부트스트래핑(5,000회 재표본추출) 기법을 적용하여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상호작용항(ESE×PER→EI)의 경로계수는 음(−)의 값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이는 지각된 창업 리스크가 창업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창업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유지되지만, 개인이 인식하는 창업 리스크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긍정적 영향력은 유의하게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H6은 채택되었으며, 즉, 창업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일수록 창업의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창업 과정에서 인식되는 리스크 수준이 높을 경우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인임과 동시에, 리스크 인식이 그 영향력을 제약할 수 있는 중요한 조절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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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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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
            	ESE×PER→EI
            	-.142
            	2.381*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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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ómez-Araujo and Bayon(2017)은 예비 창업 청년들의 창업 의지가 실패에 대한 공포나 사회적 낙인과 같은 리스크 인식에 의해 유의하게 위축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본 연구결과인 리스크 인식의 부정적 조절효과를 뒷받침한다. 즉, 개인이 높은 창업 수행 역량 (자기효능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창업 과정에서 체감하는 리스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자기효능감이 창업 의도로 전이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유의하게 약화됨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생성형 AI 확산 환경에서 지각된 AI 유용성과 AI 리터러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창업 리스크 지각의 조절효과를 통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모형(PLS-SEM)을 적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AI 리터러시만이 창업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 자기효능감 역시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AI 리터러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관계에서 창업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고 창업 리스크 지각은 창업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간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AI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AI를 보다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창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AI 도구 사용 여부를 넘어, AI의 작동 원리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창업의도 형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인지적 자원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즉, 생성형 AI 환경에서 창업은 기술 접근성 그 자체보다는 개인의 이해 수준과 활용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됨으로써, AI 관련 역량과 인식이 곧바로 행동의도로 이어지기보다는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심리적 확신을 통해 작동한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이는 창업의도를 제고하기 위해 단순한 AI 기술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기효능감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멘토링, 실제 경험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계획된 행동 이론(TPB)에 따르면, 개인의 의도는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지된 행동 제어력'에 의해 강화된다(Bouichou et al., 2021). 로컬 지역은 전문 디자인 인력이나 마케팅 인프라가 부족한 구조적 장벽(Boateng et al., 2014)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AI 리터러시는 창업가에게 외부 도움 없이도 전문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부여한다. 즉, 유용성라는 외부적 요인보다 리터러시라는 내부적 역량이 확보될 때, 로컬 청년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자기 비난(Self-blaming) 경향과 낮은 자기효능감(Nungsari et al., 2024)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창업 의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반 예비창업자와 달리 로컬 기반 패션 예비창업자들은 전문 인력, 디자인 네트워크, 마케팅 인프라 접근성이 제한된 환경에 놓여 있어(Boateng et al., 2014), 창업 초기 단계에서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 형성에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창업 리스크 지각이 창업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조절요인으로 작동한 결과는, 개인의 능력과 의지가 충분하더라도 창업을 위험하게 인식할 경우 창업의도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창업 활성화 정책이 개인 역량 강화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리스크 인식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창업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핵심 심리적 요인임과 동시에, 해당 효과가 개인의 리스크 인식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는 창업의도 형성 과정에서 자기효능감 강화 전략과 함께 리스크 인식 완화 또는 관리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AI 리터러시는 단순한 디지털 역량을 넘어 창업 촉진을 위한 전략적 자본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은 AI 활용 교육을 창업정책의 보조 수단이 아닌 핵심축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지원정책은 자금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 기반의 창업 인프라 구축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샘플링, 가상 시제품,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플랫폼은 초기 비용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온디맨드 생산, 선주문 기반 유통 모델, 재도전 지원제도, 공공 창업보증 및 보험상품과 같은 제도는 창업 리스크 지각을 완화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효과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특히 패션 산업과 같은 창의적 산업 분야에서는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술의 결합이 샘플 제작 낭비 감소, 시장 대응 속도 개선,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산업 경쟁력과 친환경 정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창업교육은 AI 도구 활용을 포함하는 실습형 융합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AI 교육 역시 단순 사용법 중심을 넘어 결과 해석과 비판적 이해, 저작권 및 윤리 인식, 문제해결 중심 설계를 포함하는 AI 리터러시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창업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해 멘토링, 팀 프로젝트, 실제 시장 진입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특정 시점의 응답을 기반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시간적 변화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나 실험설계를 통해 AI 역량과 인식의 변화가 실제 창업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대상이 주로 대학(원)생과 청년 예비창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전 연령층과 산업 전반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AI 리터러시와 AI 유용성 지각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성격 특성, 사회적 자본, 실패 경험, 교육 배경 등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확장 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생성형 AI 도구 활용이라는 기술 수용 맥락에서 로컬 기반 패션 예비 창업자의 창업의도 형성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 이론(TPB)의 구성요소 중 창업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연구 범위에 따른 한계로 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TPB의 전체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 리스크 지각을 다차원 개념으로 세분화하거나, 산업별 차이를 반영한 비교 연구 등을 통해 보다 통합적 분석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패션, 디자인, 콘텐츠와 같은 창의적 산업과 제조, 물류 등 기능 중심 산업을 구분하여, AI 리터러시와 AI 유용성 지각이 창업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생성형 AI 시대의 창업의도가 AI 리터러시와 AI 유용성 지각이라는 인지적 요인, 창업 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적 요인, 그리고 창업 리스크 지각이라는 환경 인식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AI 교육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는 AI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창업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각된 창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 생태계 조성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의 창업 연구와 정책, 교육 실천에 의미 있는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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